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!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:  고희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: 서울시 송파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락처: 010-282*-****우리가 함께 하면서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의 진실을 이야기 해 주세요.

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지 28년이 되었고, 빛과진리교회에 다닌 지 6년이 되었습니다. 
[bookmark: _GoBack]저는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학년 부 율동 섬김과, 청년 부에서는 목사님의 권유로 원치 않던 임원 직도 맡아서 했었습니다. 하지만 빛과진리교회에서는 저에게 한번도 섬김을 강요한 적이 없었고, 작은 섬김이나, 심지어 일년에 2-3번 정도 하는 찬양 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. 빌1:4의 말씀으로 작은 섬김이라도 자원해서 하는 개념을 배웠고,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만약 이 곳에서 무엇이라도 저를 억지로 하게 했다면 실망감으로 당장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. 
저는 LTC도 한 텀 했었습니다. LTC 기간 동안 리더들께서는 늘 제자의 길을 가고 싶은지, 이 훈련이 정말 받고 싶은지, 진심으로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그리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.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, 하나님을 오해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, 주님이 인격적 이시고 진정한 저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리더의 교제 후에 진짜로 원하고 하고 싶었던 진로를 찾게 되었고, 그토록 원하던 편입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. 리더께서는 헌신적으로 저의 편입 공부기간 동안 오로지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, 이 기간에 많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같이 도와주셨습니다. 이 뿐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나,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동하고,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 저의 삶에서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. 하지만 최근 빛과진리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거짓 보도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. 진실만을 보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. 
(사)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
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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